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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을 맞아, 우리나라 불교음악 발전에 크
게 기여하고 있는 ‘대한불교조계종 불교음악원’의 개원 1주년을 진심
으로 축하합니다. 뜻 깊은 행사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사부대중 
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 한국불교는 17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더불어 불교문
화라는 찬란한 꽃을 피워왔으며, 불교음악 역시 시대의 흐름에 발맞
춰 변화를 읽어내고 이를 담아내기 위해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.

 부처님오신날 기념 봉축음악회 교성곡인 <붓다>는 성일스님의 작
시와 박범훈 선생의 작곡으로 창작되었으며, 1991년 초연한 이래 많
은 불자들로부터 감동과 찬사를 이어온 작품으로 알고 있습니다.

 이번 음악회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보이지 않는 수행의 과정 속에서 
부처님의 진실한 소리를 경험하고, 이러한 경험으로 지혜와 자비를 
실천하는 참다운 삶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더불어, 각박한 현실의 
삶을 살아가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여유와 위안을 제공하고 불교음악
의 소중한 가치도 일깨워주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. 

 다시 한 번 봉축음악회 <붓다>를 축하하며, 대중들을 향한 희망의 
소리가 사바세계를 어우르는 법향이 되어, 모든 고뇌를 맑게 씻어 주
기를 바랍니다.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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